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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감세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세는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은 대부분이 지지합니다. 납세자들은 자기들이 번 돈을 정부에 주는 것보다 납세자가 직접 관리하면 정부가 하는 것 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리조나 출신인 제프 플레이크 (Jeff Flake) 상원의원은 정부가 낭비하는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정부는 고인이 된 한 코미디언의 공연을 입체 공간 영상으로 제작하려는 사업에 170민 달러를, 산 물기가 조깅  기계 위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150만 달러를, 사람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왜 두려워 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350만 달러를,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중에 어느 쪽이 바비 인형을 오래 갖고 노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0만 달러를, 그리고 공용이 노래를 할 줄 알았을까를 연구하기 위하여 45만 달러를 소비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감세 조치는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없애는 좋은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은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해에 국회를 통과한 감세안은 한 가구당 2018년에 평균 $1,610를 절세해 줍니다. 한 민주당 간부가 공인 회계사를 대동하고 세 사람의 납세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감세 효과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CBS에 방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노스 캐롤나이나 주에 사는 홀모였습니다. 그녀는 연수입 40,000 달러인데 감세 안 덕택으로 그녀가 지불할 세금이 1,300 달러 줄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연수입은 16만 달러인데 이 부부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세 안 덕택으로 납세액이 650달러 줄었습니다. 캘리포나의 한 부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세안 전보다 13,000 달러 이상이나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이 세 납세자의 경우에서 보는 것 처럼 감세안의 혜택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뉴욕 타임즈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상의 감세안은 모든 층의 납세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감세 안이 주는 납세액의 감소는 혜택의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타의 금전적인 혜택은 감세로 인하여 상승할 이익을 예측하고 고용주들이 임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 (WalMart), 로스 (Lowe’s), 홈 디포 (Home Depot),  에이 티앤드 티 (AT&T)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감세로 인한 수입증가를 예측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증세를 반대합니다. 유권자들은 세금 낭비를 없애지 않고 증세만 고집하는 정치인들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끝
